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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의 일부분의 길이를 구할 때 
→ 할선정리

출발 지점으로 돌아온다. 
→ 변위 = 0

절댓값이 등장 →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
때로 케이스 분류!

는 를 배 압축한 함수이다.

   을 만족시키는 의 최솟값이 6 → 

부등호를 반대로

   vs  
경우의 수가 생기면 케이스 분류!

ㄱ,ㄴ,ㄷ에서는 식과 그래프를 모두 쓴다.

경우의 수가 생기면 케이스 분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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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대, 극소가 나오면 → 미분계수 0을 사용

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

이차함수와 삼각함수가 출제 → 대칭성

자연수/정수가 되도록 →  
무엇에 대해 셀 것인가?

극한값이 존재 → 인수의 개수

유리화

이차함수와 삼차함수의 식 작성

상수 0과 0으로 수렴하는 것의 구분

극한문제에서 값을 모르는 게 나왔다. 
→ 케이스 분류규칙이 있을거란 믿음



답 : ③

현의 일부분의 길이를 구할 때 
→ 할선정리

BD라는 현에서 BM만큼 잘린 MD의 길이를 묻
고 있다.
 
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할선정리이다. 
할선정리의 증명이 삼각형의 닮음이니 삼각형
의 닮음과도 같은 말이다. 

답 : ⑤

출발 지점으로 돌아온다. 
→ 변위 = 0

답 : ③

절댓값이 등장 → 0 이상일 때와 0 미만일 
때로 케이스 분류!

(나) 조건을 해석하면   이 나온다.

       ≥       

케이스를 분류해서 해결해야 한다.



답 : ①

는 를 배 압축한 함수이다.

   이므로   라 하면

  이다. 

는 를 축 쪽으로 4배 압축한 함
수이다. (좌우로만 압축, 상하로 압축X)

ex)   과 만나는 좌표는 각각   과   이다. 4배 차이이다.
ex2) 같은 이유로 sin는 sin를 2배 압축
한 함수이기 때문에 주기가 절반이다.

   을 만족시키는 의 최솟값이 6 

→ 부등호를 반대로

이런 발문의 해석법은 다음과 같다.

  일 때는 조건식을 만족시키므로 

    １ 이다.

  일 때는 조건식을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

   ≥   이어야 한다. 

(부등호를 반대로)

따라서,    ≤   이다. 

의 개수는    이다.



답 : ④

   vs  
와  두 함수가 주어진 문제의 경우,  꼴로 정리할지,  꼴로 정리할지 
선택해야 한다.

ㄱ,ㄴ,ㄷ에서 를 묻고 있으므로 우리는  꼴로 정리를 해야 한다.

   ′    ′   ≥  로 정리를 하자.

경우의 수가 생기면 케이스 분류!

ㄱ에서의 ′   만으로는 가 가질 수 
있는 개형이 여러 가지이고 그렇기에 의 
개형 또한 여러 가지이다.

하나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풀 수 없다. 
-> X
경우의 수가 생기면 케이스 분류! -> O

ㄱ,ㄴ,ㄷ에서는 식과 그래프를 모두 쓴다.

ㄷ을 해결하려면 의 식을 세워야 한다.

ㄱ,ㄴ,ㄷ 문제는 대부분 식과 그래프를 모두 
쓰도록 출제되고 있다.

ㄱ,ㄴ,ㄷ 문제에서 식이 막히면 그래프로, 그래
프가 막히면 식으로 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
다.



답 : ②

경우의 수가 생기면 케이스 분류!

     가 0 이하인지 0 초과인지가 

값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.

하나로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풀 수 없다. 
-> X
경우의 수가 생기면 케이스 분류! -> O

  일 때와  ≥ 일 때로 케이스를 분류해
서 해결한다.

규칙이 있을거란 믿음



답 : 13

최고차항의 계수를 줄 때

발문에서 최고차항의 계수를 줄 때의 마음가짐
은 다음과 같다.

① 함수의 개형이 어느정도 정해졌구나
   :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것 만
으로도 개형 후보는 많이 압축된다.

② 식 작성이 용이해졌구나
   : 최고차항의 계수를 구해야 하는 일이 없어졌다. 

③   
   : 삼차함수의 극대값-극솟값 =     

(는 최고차항의 계수, 는 극값을 가지는 좌표
이다.) 

최근들어     이 공식을 사용해야 하는 경

우가 늘어났다. 

특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 아닐 때는 이 공식을 쓸 
가능성이 높으니 염두하자.

극대, 극소가 나오면 → 미분계수 0을 사용

첫 번째 ) 미분계수 = 0 (미분가능할 때)
두 번째 ) 도함수의 부호변화 체크

따라서, ′          의 근
이      이다.

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

      라 할 때,

 ′   ′   ′ 이다.

이차함수와 삼각함수가 출제 → 대칭성

이차함수와 삼각함수가 출제될 때, 최우선으로 
고려해야 할 것은 대칭성이다.

    와     를 서로 대칭이 되
도록 배치해보자. 



답 : 426

자연수/정수가 되도록 →  
log      (는 정수) 라고

놓는 것이 이 유형 풀이의 시작이다.

무엇에 대해 셀 것인가?

log     (는 정수) 라 놓으면 이

는 에 대해 셀 것이라는 표현이다.  …을 넣어보는 것이다.

  
   라 놓으면 이는 에 대해 셀 것

이라는 표현이다.   …을 넣어보는 것이다.

그리고 이 문제는 에 대해 세는 것이 압도적
으로 편하다.



답 : 19

이차함수와 삼차함수의 식 작성

<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함수 에 대하
여   일 때 식 작성>

     
 (단,  또는 ≠ )
그리고   일 때와  ≠ 일때로 케이스를 
분류해서 해결한다.

<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에 대하
여   일 때 식 작성>

  
 의 두 근 중에서 -3이 있을 때와 
없을 때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해결한다.

주의 )     
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. 이 허근을 가질 경우,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
다. (가 유리수일 때)

상수 0과 0으로 수렴하는 것의 구분
상수 0은 지워도 된다. 하지만 0으로 수렴하는 
것은 함부로 지우면 안 된다.

분모에 존재하는     에서 lim→이므로 는 0으로 수렴한다. 

  일 경우, 이 때의 0은 상수이므로 지울 
수 있다. 그래서 만 남게 된다. 
하지만 이후 도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의 마저 지우면 안된다. 0으로 수
렴하는 것과 0인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.

극한문제에서 값을 모르는 게 나왔다. 
→ 케이스 분류
유리화 후 분모에     의 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산이 많이 달라
진다.

이렇게 극한문제에서 값을 모르는 게 나오면 
0일 때와 아닐 때로 케이스를 분류해야 한다.

극한값이 존재 → 인수의 개수

 꼴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 : 

① 분모와 분자의 인수 개수가 같다.
② 분자가 분모보다 인수 개수가 많다. 
   (이 경우엔 극한값은 0이 된다.)

t가 -3과 6이 아닐 때는 ① 또는 ②를 만족시켜
야 한다.

대부분 ①의 경우가 많이 나왔다. 
그러나 230622는 ②의 경우를 출제했다.

유리화

킬러 문제에서 유리화를 적용해야 하는 기출문
제는 거의 없었다. 

유리화를 떠올리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몰랐던 
부분이 6평 때 나와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
해야 한다. 이제 수능에 유리화가 나오면 풀 수 
있게 되었다.


